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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의 ESG경영,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서론 : ESG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

  - ESG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ESG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 아쉽게도 ESG경영을 단순히 녹색경영·착한경영·투명경영 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ESG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이윤 창출과 강하게 연동되

는 자본주의임. 이에 대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BlackRock의 CEO 래리 핑크는 

2022년 연례서한 The Power of Capitalism에서 이를 직관적으로 제시함

The Power of Capitalism1) 자본주의의 힘2)

Stakeholder capitalism is not 

about politics. It is not a social 

or ideological agenda. It is not 

“woke.” It is capitalism, driven 

by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between you and 

the employees, customers, 

suppliers, and communities your 

company relies on to prosper. 

This is the power of capitalism.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정치적인 논의

가 아니며, 사회적, 이념적 논의도 아

닙니다. 소위 “깨어있음(woke)”에 대

한 고집도 아닙니다. 단어 그대로 자

본주의이며, 귀하와 귀사의 번영에 영

향을 미치는 직원, 고객, 거래처, 지역

사회와의 상생 관계로부터 추진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힘

입니다.

We focus on sustainability not 

because we're environmentalists, 

but because we are capitalists 

and fiduciaries to our clients.

저희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환경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

본가이기 때문이고, 고객들에 대한 신

의성실 의무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자료 1] BlackRock 2022 Letter to CEOs 일부 발췌

  - 위 연례서한에서 래리 핑크는 자본공급자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들

이 금전적인 이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ESG경영을 돈의 힘으로 강제할 것

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 자본공급자가 ESG경영을 돈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투자철회·의결권행사 등이 있으며, 

1) https://www.blackrock.com/corporate/investor-relations/larry-fink-ceo-letter?cid=ppc:blk:ll:na:ol:goog:n
a:v2:bhv:tl&gclid=CjwKCAiAh9qdBhAOEiwAvxIok3ZA44b32Av2RwtoHipWwXAtRcHTjWUvYvjqLMCbkEfemX3f
Pzu4hBoCnlIQAvD_BwE&gclsrc=aw.ds

2) https://www.blackrock.com/kr/2022-larry-fink-ceo-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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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단들은 기업 자본조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침

  - 자본주의의 힘으로 ESG경영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은 블랙록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연

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및 다수의 자산운용사 등에서 스튜어드십코드의 형태로 나타

나고 있으며,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음

  - 이에 자본을 공급받아야 하는 기업들의 ESG경영에 대한 관심은 이미 필요성을 지나 

실질적인 실천방법으로 넘어가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ESG에 대한 미디어 키워드 분

석 결과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3)

[자료 2] ESG 관련 논의 키워드 분석

- 필요성에서 실천방법에 대한 논의로 전환 중임을 확인할 수 있음

 IT 기업의 ESG경영 필수성과 전략적 고려사항

  ① IT 기업에 ESG경영이 필수인 이유 : 자본조달과 지속가능한 이윤 창출

    - 다른 산업군과 마찬가지로 IT 기업은 자본조달과 지속가능한 이윤 창출이 필요

함. 한편 ESG경영 성과는 자본조달 및 지속가능한 이윤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T 기업에도 ESG경영은 필수임

    - 우선, 자본조달 측면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ESG경영이 필

요함. 이에 국내외 유수 IT 기업들은 자본조달을 위해서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

음. 자본조달 측면에서 경쟁 IT 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ESG경영 수준이 낮으

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기 때문임

    - 또한, 지속가능한 이윤 창출 측면에서도 ESG경영이 필요함. 이제는 고객, 대기업 

3) 2019년 기준으로 빈도 상위 15개 ESG 관련 키워드의 80%가 필요성에 관련되었던 반면, 2021년 기준으로는 88.
5%가 실천방법에 관련됨. 지면 관계상 자세한 내역은 아래 리포트를 참고 바람
http://cgs.or.kr/publish/report_view.jsp?tn=144&pp=3&spyear=&skey=all&svalue=ESG%20%EB%8F%99%E
D%96%A5, KCGS Report 11권 11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한 ESG경영”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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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ESG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 상품 구매를 거부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려 하지 않기 때문임. 이를 위해서 별도 ESG 관련 비용을 지출하기

보다는 고유 사업에서 ESG활동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이윤을 창

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ESG경영을 위해 인위적으로 친환경기업, 정의로운 기업, 반부패기업 등으로 

보이도록 이미지 만들기를 하는 비용을 별도로 들이는 것은 기업 재무 상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에게 ESG워싱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② IT 기업 ESG실무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할 점

    - 기업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더 한정적인 인력과 재원으로 

ESG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는 것도 사실임

    -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ESG 모든 분야에서 바람직한 행태를 지향해야겠으나, 단

계적인 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달성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IT 기업의 특성을 고

려해봄 직함. IT 기업의 경우 제조업, 유통업 등 전통적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임

    - 단순 평가 대응 측면에서 보아도 평가사는 IT 기업이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은 특성을 파악하고 반영하고 있으므로 대응 가능 역량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MSCI 기준으로 IT산업의 Application Software는 환경 15.6%, 사

회 47.2%, 지배구조 37.3%의 비중으로 사회와 지배구조가 큰 비중을 차지함. 

반면, 에너지산업의 Oil & Gas Drilling은 환경 40.5%, 사회 26.5%, 지배구조 

33%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중치가 다름4)

    - ESG경영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강

력한 의지와 그 의지를 실현해줄 수 있는 건전한 지배구조가 핵심 역할을 함. 특

히,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외이사는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적절히 견제할 필

요가 있음. 또한, 보수위원회는 대표이사의 KPI 등에 ESG요소를 고려한 장기적인 

이윤 창출 성과를 포함하는 등 필요한 지배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4) https://www.msci.com/our-solutions/esg-investing/esg-industry-materiality-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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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MSCI 산업별 중요도 맵 발췌

 IT 기업이 고유 사업에서 ESG경영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한 사례

  ① 국내 청소년 금융포용성 강화 : 카카오뱅크mini(카카오뱅크)

     - 카카오뱅크는 상장 이후 ESG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

는 ESG미션과 비전 4가지를 제시하였음. 그중 하나인 “낮추다”의 일환으로 카

카오뱅크mini, 중저신용자대출 등 포용적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음. 이를 통

해 미래 고객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이윤을 창출하면서 금융소외계층의 문턱을 낮

추는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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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카카오뱅크 ESG 미션과 비전

    - 카카오뱅크mini는 기프트카드로 흔히 알려진 선불전자지급 수단(선불카드) 제도를 

활용하여 기존 은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던 청소년들에게 ATM입출금, 계좌이

체, 교통카드 사용 등의 금융서비스를 기존 은행앱과 동일하게 구현함. 이러한 금

융소외 문제는 일부에서는 경제적 학대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도입하여 시장의 좋은 반응을 얻

음. 실제로 카카오뱅크mini에 가입하는 10대 신규고객의 50.5%는 가입이 가능해

지는 만 14세가 생일이 된 날 밤 자정에 바로 카카오뱅크mini를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잠재고객의 니즈가 있었음이 확

인됨5)

    - 이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 수는 130만 명이 넘으며 대한민국 청소년의 55%에 달

함6).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의 자금 여력이 크지 않으므로 수익성이 낮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락인효과(Lock-in effect)를 통해 미래의 고객을 확보하여 수익성을 

5) 카카오뱅크 2022년 2분기 실적발표 자료 (https://og.kakaobank.io/download/8db15c69-9de8-4887-bd5a-eb4
dd755bfcb)

6) 카카오뱅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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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됨7)

출처 : 카카오뱅크 유튜브

[자료 5] 카카오뱅크mini 사용화면

- 일반 카카오뱅크 앱과 동일 UX(User Experience)를 제공하여 청소년층 

금융접근성을 높임

7)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8040856369520107711&lcode=00, 더벨, 
“미니(mini) 고객 공들이는 카카오뱅크“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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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외 해저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한 Carbon-Negative : Microsoft Natick 

Project

    - 데이터서버는 기본적으로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열량이 매우 높음. 

발열을 잡지 않으면 서버 컴퓨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이 발열량을 잡기 

위한 냉각에 많은 전력량이 소모됨.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

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소모하는 전기사용량이 폭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관

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냉각에 사용되는 전력량은 고스란히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IT 기업에서 데이터서버에서 사용되는 전력량

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 문제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추진하는 나틱 프로젝트(Natick Project)는 해

저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여 IT 기업의 탄소배출원 중 최대 배출량을 차지하는 데

이터서버의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 서버를 냉각하기 위해 수온이 낮은 스코틀랜드 오크니섬 

해저에 27.6페타바이트(PB)용량의 서버와 해저 냉각 시스템을 설치하는 나틱 프

로젝트를 시작함.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설치된 해저 데이터센터는 풍력과 태양열만

으로 100% 전력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담수 소비까지 원천적으로 절감함하여 

데이터서버의 탄소배출량과 환경오염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함

    - 이러한 신기술 도입은 데이터센터의 전략 사용 효율성을 측정하는 단위인 PUE8)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줄어든 탄소배출량 및 담수사용량은 ESG평가나 

대외 이미지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더불어, 해당 기술이 범용화되면 

냉각을 위한 재무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기업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됨

    - 국내 IT 기업도 데이터센터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동일하게 

하고 있음. 국내 IT 플랫폼업체들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

의 99%가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이

를 절감하는 것을 중요한 ESG경영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 실제로 네이버 춘천 데이터센터(데이터센터 각)는 최초 건립 때부터 친환경 건축을 

8) Power Usage Effectiveness; 데이터센터 총 전력량을 공조설비 등을 제외한 데이터센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IT장비가 소모하는 전력량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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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으며, 공기 냉각 시스템(AMU; Air Misting Unit)과 기화열을 활용한 냉

각 시스템(NAMU; Naver Air Membrane Unit)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절감하여 친환경 건물 인증 제도(LEED)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플래

티넘 등급을 획득하기도 하였음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나틱 프로젝트 홈페이지

[자료 5] 나틱 프로젝트에 사용된 해저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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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기업 관련 주요 ESG 모범규준 및 대응방안

  ① E : 에너지 이용 및 관리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T 기업은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에 비해 환경오염물질

을 직접 배출하는 일은 드묾. 하지만 데이터센터 등 IT 기업에만 존재하는 전기사

용량이 큰 설비가 존재하므로 해당 설비의 탄소배출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

가 있음

    - 한편, ESG 모범규준은 이에 대해“자사 특성에 맞는 적합한 친환경 생산 활동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 실행하는 친환경 사업장을 구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

한,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구현 방법으로 투입된 자원과 배출되는 물질의 양을 관리·분

석하여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대안을 찾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이는 KCGS의 환경부문 평가 4대 대분류9) ‘운영 및 성과’에 속하는 요소로 모범

규준에서 권고하는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따라서, 전기

사용을 효율화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인다면 ESG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겠음

  ② S :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IT 기업의 영리활동은 이미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있으며, 그 과정에

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구매내역, 나이, 소득 등 개인정보는 IT 기업의 중요한 자

산으로 분류되고 있음.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

아지면서 관련 법령도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플과 같은 스마트기기 제조

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나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 및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음

    - 한편, ESG 모범규준은 이에 대해“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당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개

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 수집하고 활

용하면서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그 구현 방법으로 

9) (출처) http://www.cgs.or.kr/common/aboutdown.jsp?fp=xqAepm5bDBMbZ0kCf1HUWSRHIdzz6X%40PLUS%4
03CH19L6QGe2c%3D&fnm=iJsQeSSzAfvVL8UikU9VRjXWJ4LrFskzw8AANVvl9So%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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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이는 KCGS 사회부문 평가 9대 대분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속하는 요

소로써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따라서, ISO27701과 같은 인증 등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실태를 파

악하고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영향

을 얻을 수 있겠음

  ③ G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치하는 보수정책 수립

    - 앞서 말한 모든 ESG경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주주의 장기적인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함. 경영진은 어디까지나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이런 대리인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성과보수제도로 대

표되는 보수정책 수립임

    - 한편, ESG 모범규준은 이에 대해 “이사회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 및 관

행을 기업의 지속가능성10)과 일치되도록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보수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고 성과보수 환수 규정 등을 둘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KCGS 지배구조 부문 평가 4대 대분류 “이사회 리더십”에 속하는 요소로써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따라서,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 및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원활하

게 일어날 수 있는 KPI를 주요 경영진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보수정책 및 실제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겠음

  ※ KCGS ESG 모범규준은 KCGS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으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음

  (http://www.cgs.or.kr/business/best_practice.jsp)

10) 각 기업이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지속가능성 이슈

http://www.cgs.or.kr/business/best_practice.jsp

